
 제시문 <가>~<다> 모두 혁신과정에서의 다수의 역할을 서술한다.그러나 제시문 <가>에서는 
수용여부 판단의 역할, <나>에서는 전승의 역할, <다>에서는 창안자로서의 역할을 보인다는 
점에서 차이를 지닌다. 
 제시문 <가>에서는 새로운 종교의 창설이 실패한 예와 종교개혁이 성공한 예를 동시에 언급
하고 있다.이는 다수가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스스로 판단 후 수용여부를 결정하
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.한편, 제시문 <나>에서는 걸작을 모방하는 시도들이 걸작을 전승되도
록 한다고 주장한다.아류에는 걸작에 대한 존경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아류를 통해 걸작에 가
까워지기 때문이다.제시문 <다>에서는 다수에 의해 새로움이 창안되어 사회가 발전함을 강조
한다.무수한 사람들의 연대로 궁극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. 
 또한 제시문들은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도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.제시문 <가>는 새로
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제시문 <나>와 <다>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.제시문 <가>에
서의 새로움의 수용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획일화 된 사고를 반영한 결과이다.따라서 다양성
이 결여 된 저급한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.이에 반해 제시문 <나>에서는 새로운 아류
를 인정한다.새로움을 통해 과거의 걸작을 전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.제시문 <다>에서는 새로
움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성되어 사회적 진보를 야기시킴을 근거로 새로움을 
긍정한다. 
 그러나 제시문 <나>와 <다>는 새로움의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.먼저 제
시문 <나>에서는 새로움의 역할을 걸작을 전승하는 데에 한정시켰다.또한 예술에서의 새로움
으로 범위를 한정시켰다.이와 달리 제시문 <다>에서는 새로움이 전승의 역할을 넘어 진보의 
역할까지 수행함을 제시한다.또한 예술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
다는 점에서 제시문 <나>와는 차이를 보인다. 


